
북한이 철도미사일 기동연대를 조직한 뒤 검열사격훈련을 통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

난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은 동해 800킬로미터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1발
을 발사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이중잣대’ 철회에 대해 남측이 어떤 반응을 보
일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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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참 “北 미상발사체 6시 40분쯤 내륙서 동해상 발사”
“한·미 정보당국 정밀 분석중“




